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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r é e

멀티미디어
점점 정보사회에 뿌리를 박아가고 있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산업은 오디오비주엘 분야, 텔레 커뮤니케이션 분야, 컴퓨터 분야를 통합시키고 있다.

이 분야의 직업은 다양하다. 

- 정보직 (프로그래머, 개발자, 연구개발기사, 네트워크 구축자)

- 영상직 (인터페이스 및 컨셉션 그래피스트, 3차원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 컨셉터직 (시나리오-대사 작가, 게임 디자이너, 미디어 컨셉터)

- 관리직 (멀티미디어 개발 책임자, 출판 책임자, 프로듀서)

- 인터넷 관련직 (웹마스터, 웹디자이너, 온라인 담당자, VJ, 프로바이더)

- 전통직 (문헌정보 관리자, 기자, 배우, 번역가, 영업직)

교육과정
멀티미디어 분야에서의 양성교육은 다양하다. 멀티미디어 분야는 다분야 연관 기술이므로 그 양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 또한 많다.

그래피즘 전공으로 멀티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자영상물 창작도구 및 인터렉티브도구 과목을 양성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예술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공학도들은 대학과 엔지니어학교에서 컴퓨터 언어 및 네트워크 기술 따위의 멀티미디어 관련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공학생, 오디오비주얼 전공학생, 문학 전공 학생들도 전문 멀티미디어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대학교육
대학에서는 인문과학, 문학, 조형미술, 오디오비주얼, 정보-커뮤니케이션, 공학 분야에서 2년 간의 학업(DEUG)을 마친 학생들이 멀티미디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리상스(Licence)과정 

공학부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전공 정보과학 리쌍스와 메트리즈를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끌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 2대학은 수업의 반 이상을 멀티미디어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성을 기하고 있으며, 파리 8대학은 영상조합 및 프로그래밍 전공 "이미지 예술 및 기술" 리쌍스와 메트리즈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직업교육
렌느(Rennes) 2대학, 메츠(Metz) 대학, 뚤루즈(Toulouse) 2대학(특히 컴퓨터그래픽 분야) 등 몇몇 대학 부속 IUP(전문기술대학)의 정보-커뮤니케이션과에서 멀티미디어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파리 8대학의 멀티미디어 하이퍼도큐먼트 전공 정보-문헌정보 기술석사(MST) 과정, 발랑씨엔느(Valenciennes) 대학(이공계 학생만 선발)의 영상 및 음향 시스템 공학 MST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육과정들이 8-12주의 기업연수를 포함하고 있다.
마스떼르(Master)과정
이 분야에서의 DESS(전문고등교육학위 -> Master Pro) 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최소한 4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선발되며, 교육연한은 1년이다. 이 과정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과정 끝 무렵이 될 때쯤이면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엑스-마르세이유 대학, 파리 8대학, 메츠 대학) 분야나 멀티미디어 공학(보르도 3대학, 몽벨리에 2대학)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몇몇 DEA(박사준비과정-> Master Recherche)를 취득한 후 미디어 및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리 2대학).

엔지니어학교

모든 종류의 정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 엔지니어학교와 몇몇 일반 에꼴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 멀티미디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학생들은 정보기술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넓게 과학 및 기술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로서 멀티미디어 적용을 전공할 수 있는 브레스트(Brest)에 있는 ENST(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télécommunication, 국립전자통신학교)와 파리에 있는 IMAC(멀티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꼽을 수 있다. IMAC (institut du multimédia et architecture de la communication)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이공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3년 동안 미디어 공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한다.

전문교육기관
예술학교에서 멀티미디어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리에 있는 ENSAD(국립장식미술학교)는 커뮤니케이션, 그래피즘, 디자인, 건축 분야에서 5년간의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통합이미지 및 3차원 특수효과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파리미술학교(에꼴 데 보자르)도 멀티미디어-하이퍼미디어 전공 마스떼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문 영상학교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 학교들은 이 분야에서 거의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하고 있는 학교들이다. 그 예로서, 파리상공회의소 소속 영상직업학교(CFT gobelins)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멀티미디어 보조제작자, 멀티미디어 컨셉터-제작자, 비디오게임 제작자 등을 양성한다. 발랑씨엔느(Valencinnes) 상공회의소에 의해 설립된 학교 SUP INFO COM은 직업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그래피스트와 정보처리기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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